
실시간으로 만나는 유튜브 음악다방

이범학의 화사랑

유튜브 라이브 음악방송 ‘이범학의 화사랑’

방송시간		평일	오후	4시	~	6시

채널	고양시	유튜브

글.		김예지(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	주무관)		

‘이범학의 화사랑’은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되는 음악방송이다.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를 외치며 소녀들의 마음을 훔쳤던 가수이자, 

고양시민인 이범학이 진행을 맡았다. 일명 ‘범디(범학 DJ)’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올라오는 

신청곡, 사연 등을 소개하며 청취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한다.

‘이범학의 화사랑’은 어떤 프로그램?

‘이범학의	화사랑’은	방송	시작	이후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고

양시를	대표하는	음악방송으로	자리잡고	있다.	방송을	통해	친해진	청

취자들끼리	서로	안부도	묻고	지인들에게	홍보도	해준다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만남’에	목마름을	느낀	이들에게	‘이범학의	화사랑’은	좋아

하는	음악을	함께	듣고	이야기하는	공간인	것이다.		

‘화사랑’은	‘화롯불처럼	따뜻한	사람들과의	랑데부’라는	의미이자	방송	

촬영지인	풍동	백마	화사랑	카페를	뜻한다.	이곳에	방문하면	DJ가	눈	

맞춤을	하며	직접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해주니	옛	음악다방이	따로	

없다.

또한,	DJ가	방송마다	LP	음악을	선곡해	7080세대에는	그때	그	시절	

감성을,	젊은	세대에는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잘	나오던	LP	음

악이	방송	중	튕긴	적도	있었으나,	DJ의	재치	넘치는	멘트로	청취자들

과	한바탕	웃고	넘겼다고.	

‘이범학의 화사랑’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신구의	조합이다.	중장년층에게	뜨거웠던	‘음악다방’을	

MZ세대의	가장	친숙한	플랫폼인	‘유튜브’와	결합한	점이다.	방송	제작

진들도	신구의	조화를	이룬다.	제작진	절반은	7080세대,	청년인턴을	

포함한	나머지	절반은	MZ세대이다.	이들은	여러	세대의	음악을	함께	

선곡하고,	프로그램	구상도	하며	손발을	맞춰	가고	있다.		

방송	진행을	맡은	이범학	DJ는	“우리	방송은	청취자분들의	신청곡	위

주로	운영된다.	그러니	곧	청취자분들이	우리	프로그램의	PD인	셈이

다”라며	시청자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서	그는	“고양시에		

산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참	만족스럽고,	앞으로도	평생	살아가

지	않을까	싶다.	애정하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을	맡게	

고양시 유튜브 바로가기 

유튜브 음악방송을 진행 중인 이범학

시민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음악방송

고양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는 '이범학의 화사랑' 

돼	영광이고	보람차다”며	“무엇보다	방송	진행이	너무나	즐겁다.	코로

나	사태로	관객들과	소통할	기회가	줄어	아쉬웠는데,	실시간으로	시민

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함께	음악을	듣는	일이	매일	설렌다”고	소감

을	밝혔다.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하는	청년인턴	박현호	씨는	“사실	예전에는	

7080세대	노래를	잘	몰랐고	딱히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방송	운영을	

함께하며	과거의	주옥같은	노래들,	명가수들을	자연스레	알게	됐다”

며	“덕분에	부모님과의	대화	주제도	더욱	풍성해졌고,	또래보다	음악

적	지식이	넓어졌음을	느끼게	됐다.	또한,	음악뿐	아니라	고양시의	여

러	소식,	아름다운	풍경	등을	엿보면서	더욱	애정을	가지는	계기가	됐

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인턴	이지연	씨는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초반

엔	생방송이라	실수할까봐	많이	긴장했는데	지금은	매일	4시가	기다

려질	만큼	‘이범학의	화사랑’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학의	화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도	라이브이다.	생방송이	

무사히	끝나며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의	삶도	해피

엔딩으로	향하고	있기를	바라게	된다.	오늘	오후	4시,	‘이범학의	화사

랑’을	들으며	함께	해피엔딩으로	향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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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고양    고양	돋보기


